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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는 산악 트레킹부터 오션스포츠, 시티투어 등 여름여행의 다양한 옵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중국의 인기 휴양지다. 퉐팦꺠꺠칭다오를 방문한
관광객 대부분이 인증 샷을 찍는 5.4광장의 상징 ‘오월의 바람’탑. 퉐팧 칭다오 여행의 필수코스로 꼽히는 ‘천하제일산’ 태산의 명물 1600계단.퉐팪꺠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린 칭다오는 멋진 해변도 갖고 있다. 퉐팫 먹방 투어의 명소 중 하나인 맥주박물관 앞 등주로 맥주거리.

사진｜스포츠동아DB·중국 산둥성 관광국

화사한 햇볕이 쏟아지는 해변, 짙은
녹음의 산, 아니면 현지 일상을 볼 수 있
는 시티투어. 휴가철 해외 가족여행지
를 고를 때 식구들이 모두 만족할 곳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과 부모
의 취향이 다르고, 또 부부들도 좋아하
는 곳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중국 산
둥반도의 동쪽 칭다오(靑島)는 그런 점
에서 다양한 취향을 모두 만족할 수 있
는 곳이다.

바다를 보기 어려운 중국여행에서 멋
진 해변을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가 칭다오다. 또한 내륙으로 눈
을 돌리면 ‘천하제일산’ 태산(1132m)
을 비롯해 초호산, 쿠위산, 몽산, 구선
산 등 절경을 자랑하는 산들이 있다. 도
심에는 독일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유
럽식 건물들이 남아있어 ‘중국의 작은
유럽’으로 불리기도 한다.

뀫도심관광부터 트레킹·먹방투어까지
칭다오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은 5·4광장이다. 5·4 항일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을 기념해 만든
곳이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청계광
장 ‘소라탑’에서 인증 샷을 찍듯, 칭다오
를 방문한 사람들 대부분이 5.4광장 ‘오
월의 바람’ 탑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도심관광의 매력은 그곳 사람들의 삶
의 속살을 느껴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시장구경이다. 1902년 중산로에 조
성된 피차이위엔 거리는 전통음식 시장
으로 항구도시 칭다오의 특성을 살린 싱
싱한 해산물을 주재료로 만든 각종 꼬
치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이밖에 각종 유
명제품의 ‘짝퉁’을 파는 곳으로 관광객
이 많이 찾는 찌모루 시장도 있다.

도시 곳곳에서 해변조각공원, 칭다
오세기공원, 샤오위산공원 등 잘 조성
된 공원을 만날 수 있다. 샤오위산 공원
은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는 뷰 포인트로
산이 높지 않고 길을 잘 가꾸어 쉽게 올
라갈 수 있다. 이곳에 오르면 관광명소
인 잔교,소청도,청도 제일 해수욕장,팔
대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칭다오는 먹방투어의 명소다. 해산물
피차이위엔 거리 외에도 5·4광장 북쪽
의 운소루 미식거리, 맥주박물관 앞의
등주로 맥주거리 등이 있어 저녁 때 방
문해 각종 거리음식과 산둥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외 투어에서는 단연 태산관광이 으
뜸이다. 중국 오악 중에서도 최고로 꼽
히는 태산은 칭다오 동북부에 있다. 4계
절이 뚜렷하고 겨울 혹한과 여름 무더
위가 없어 ‘신선이 사는 산’으로도 불린
다. 시내에서 동쪽으로 차로 1시간 거
리에 있는 라오산에는 해안가를 따라
버스틀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양코우
와 쥐펑 등의 명소가 있다.

뀫비행기·페리…편리한 교통편
칭다오는 항공과 해상 교통편이 모두

편리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30

분 밖에 걸리지 않고 취항 항공사도 대
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중
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산동항
공 등 다양하다. 운항편수가 250편에
이른다.

만약 여행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페리
를 타고 바다로 가는 것도 색다른 낭만
을 느낄 수 있어 좋다. 인천항에서는 위
동페리, 팽택항에서는 화동페리가 각각
운항한다. 17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중
위동페리는 매년 8월에 열리는 칭다오
국제맥주축제 기간에 왕복 페리와 시내
교통, 그리고 축제와 시티투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이드 투어가 포함된 원
스톱 서비스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중국의작은유럽 ‘칭다오’

5·4광장과 먹방거리 필수코스
유럽식 건물 가득 색다른 풍경
매년 8월 맥주축제도 즐길거리

산·바다·도시 그리고 맛이 있는 ‘가족여행지’

파크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적어도
한 여름에는 이 말이 맞을 것 같다. 장마
가 끝나면 시작될 본격적인 여름 휴가
철을 앞두고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대
형 테마파크들이 야간 프로그램을 업그
레이드했다.

최근 3년 연속 해외 입장객 100만명을
돌파한 서울 잠실 롯데월드는 29일 밤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쿨
썸머 나이트 파티(사진)’를 개최한다. 스
페인 해적선, 파라오의 분노, 후룸라이
드 등 13가지 놀이시설을 파티시간 동
안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롯데월드 나이트 파티의 메인 프로그
램인 특별공연으로 싱어송라이터 에릭
남, 가수 자이언티가 나선다. 회전하는
홀컵에 퍼팅해 성공하면 경품을 증정하
는 ‘미니 올림픽 (골프)’를 비롯해 썸머
타투, 썸머 포토 등의 이벤트도 파크 내
에서 열린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판타
스틱 나이트’라는 테마로 컨버전스 아
트부터 야간 퍼레이드, 맵핑쇼, 불꽃놀
이까지 밤에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장미원에는 모네, 고흐, 헤세 등 인상
주의 화가들의 명화 36점을 12개 스크
린과 고화질 빔 프로젝터 등으로 구현
한 ‘빛의 미술관’을 진행한다. 매일 저
녁 포시즌스 가든을 중심으로 퍼레이
드, 멀티미디어 맵핑쇼, 불꽃쇼 등 환상
적인 야간 공연이 릴레이로 열린다.

100만개의 전구를 이용한 ‘문라이트
퍼레이드’가 640m 퍼레이드 길을 따라
30분 동안 진행하며, 포시즌스 가든 신
전 건축물에는 컬러 레이저의 초대형
맵핑쇼 ‘아틀란티스 어드벤처’가 10분
동안 펼쳐진다.

야간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에버랜드
40주년을 기념한 멀티미디어 불꽃쇼 ‘박
칼린의 플레이유어 메모리’. 연기자들
의 춤과 수천 발의 불꽃, 영상, 조명, 음
향 등 특수효과로 구성한 무대로, 공연
중간에 에버랜드 40년 동안의 추억의 영
상, 사진들을 상영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불금엔롯데월드에서 ‘올나잇’

29일밤 ‘쿨썸머나이트파티’개최
에버랜드는 불꽃쇼 등 야간 이벤트

여름방학을 앞두고 부모들은 벌써부
터 머리가 아프다. 휴가철을 맞아 유명
관광지마다 북적거리는 시기에 기대에
부푼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아이들에게 방학을 맞아 유익하고 재
미있는 경험을 주고 싶다면 호텔 키즈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주목하자. 요즘 호
텔 키즈 액티비티는 천편일률적인 키즈
카페 스타일을 지양하고 총주방장이 나
서는 쿠킹클래스부터 아트클래스, 목재
놀이공간 등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특
히 몇몇 호텔 키즈 프로그램은 투숙을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뀫총주방장과 함께 하는 쿠킹 클래스
그랜드하얏트 인천은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머 키즈 쿠킹
클래스’를 진행한다. 호텔 총주방장 마
린 루서드, 패스트리 주방장 줄리앙 그
레미엣이 참가해 아이들과 스위스 전통
음식 카푼스와 컵케이크를 만든다. 6세
부터 11세까지 대상이며 1회 최대 12명
이 참여할 수 있다. 총주방장의 서명이

담긴 수료증과 귀여운 앞치마도 선물로
증정한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아이들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친
환경 목재 놀이 공간 ‘나무숲놀이터’를
선보인다. 연회장을 목재문화진흥회
와 함께 친환경 목재와 교구, 나무장
난감들을 이용해 놀이 공간으로 꾸몄
다. 편백나무, 삼나무 등으로 만든 볼풀
장을 포함해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원
목 장난감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다.

그랜드힐튼 서울은 29일부터 8월15일
까지 자녀 동반 고객 누구나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는 키즈 플레이룸을 2층 트라
이앵글 포이어에서 운영한다. 리틀타익
스의 다양한 놀거리, 그림책 300권과
그림책 극장, 허니듀래빗의 소파와 테
이블로 꾸며진 휴식 공간이다.

뀫액티비티 도우미 키즈 프로그램 주목
제주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는 8월

31일까지 ‘키즈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투명비치백 만들기와 조개껍데기 액
자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해비치는 아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들이
아이 걱정 없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키즈 케어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이 필요하다.

켄싱턴 제주는 동화나라 포인포 캐릭
터로 꾸민 ‘포인포 키즈 클럽’을 운영하
고 있다. 호텔의 액티비티 도우미인 케
니가 진행하는 케니의 동화나라, 케니
와 만들기, 케니쇼, 유아 체육 ‘키즈 플
레이’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을 갖고 있다. 키즈 크래프트, 쿠킹 클
래스, 마린 키즈, 케니 캠프 등의 유료
프로그램도 있다.

롯데호텔제주는 자녀 가족 여행객을
위해 아이스크림 모양의 쿠키와 쿠키로
장식한 빙수를 만드는 ‘신기한 아이스
크림 쿠키 만들기’와 항해지도와 나침
반을 직접 만들고 호텔 일대에서 미션
을 수행하는 ‘서머 마린 캠프’ 등 2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8월31일까지 실시한
다. 김재범 전문기자

총주방장 쿠킹 클래스·목재 놀이공간… 호텔키즈프로그램의진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LCC(저비용항
공사)들의 특가 전쟁이 시작됐다.

제주항공은 이벤트 특가항공권 프로
모션 ‘찜(JJiM)’을 6일부터 15일까지 진
행한다. ‘찜’ 항공권은 위탁수하물 없이
기내에 휴대 수하물만 들고 탈 경우 할
인해주는 이벤트이다.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의 ‘찜’ 이벤트
를 진행하는데, 이번 하반기 프로모션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12월1일부터 2017년
5월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내선
4개 노선과 일본, 중국, 동남아, 대양주
등 국제선 28개 노선에서 진행하고 편
도 기준으로 김포-제주 9900원, 인천-도
쿄 3만7900원, 부산-오사카 3만2900
원, 인천-세부 4만900원, 인천-괌 7만
1000원 등이다.

진에어도 2016년 하반기 특가 프로
모션 ‘진마켓’을 14일까지 진행하고 있
다. 10월30일부터 2017년 3월25일 사
이 운항하는 국내외 총 26개 노선이 판
매대상이다. 진마켓 사이트 및 진에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최대 86%
할인받을 수 있다. 예매 좌석은 세 차례
로 나누어 오픈하는데 5일 1차 오픈을
했고, 2차 오픈은 8일, 3차 오픈은 11일
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저비용항공사특가전쟁
제주항공, 15일까지 찜 이벤트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